서론 방사선치료는 많은 종양질환의 치료에 있어 흔하게 쓰이 고 있는 효과적인 치료수단이다. 방사선치료 분야는 초기 새 로운 치료법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 현재 종양치료의 주 된 수단으로 자리하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1]. 하지 만 이런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사선에 의한 종양 주변부의 정상조직에 대한 손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는 창상치료의 지연, 만성궤양 및 골괴사 등의 증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87% 가량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피부반응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 다[2]. 추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창상에 잔존하거나 재발한 종 양의 제거, 또는 방사선치료로 인한 누공, 협착, 연부조직 및 골층의 괴사 등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 에 외과의는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의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종설에서는 방사선이 조직에 손상을 끼치는 병태생 리학과 창상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사성궤양과 다른 만성창상의 치료에 대해 주안점을 주어 기술을 하고자 한다. 방사선손상의 유형 방사선치료는 종양조직의 괴사를 위해 수주 이상의6 기간 동안 전리방사선을 분할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방사선은 종양 및 주변의 림프절을 포함하는 범위에 조사되며, 따라서 종양이 직접적으로 침습하지 않은 인접 조직까지 방사선에 조 사될 수 있다. 방사선이 정상조직을 손상시키는 기전은 급성 과 만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급성손상은 주로 점막이 나 상피 같이 급격히 증식하는 조직들에 나타나게 되는데, 통 증성 궤양이나 점막염, 표피박리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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